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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33주년과 서거 78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광복과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송진우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고하 선생께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교육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국민계몽과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며 
민족혼을 일깨우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일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개혁론을 주창하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족, 민주, 민생, 민문주의를 구국의 기본 사상으로,
언론과 교육, 산업, 문화활동을 통하여
독립을 위한 민족의 힘과 얼을 고취하셨습니다.
민족독립운동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신학문과 독립사상을 가르친 선생께서는,
구국의 항일운동인 3·1운동을 기획하셨습니다.
또한,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자유민주국가 건설과 
신탁통치 반대에 진력하시던 중 안타깝게 서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생애는 
일제의 서슬 퍼런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옥고를 마다하지 않는 올곧은 정론, 
그리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진정한 애국의 표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가시밭길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던 
선열들의 거룩한 애국애족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더욱 번영된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일류보훈’,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보훈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추모식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유족대표로 참석하신 <송상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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